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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4차 임금/복지 실무소위원회 � 노사, 난항 중에도 최대한 이견 좁히기 위해 릴레이 회의 지속





[제14 - 486호]


 2023년 9월 26일(화)





������KT노사는 26일(화) 10시, ‘2023 단체교섭’ 4차 임금/복지 실무소위를 속개했으나 양측은 여러 차례 진통을 겪은 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. ��노동조합은 ‘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도 기존 입장을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’가 무엇인지를 묻자 회사는 ‘지난 회차 제시안은 가용 자원 다 돌려보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’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. ��이에 노측에서 “직책자들 직책수당, 임원들 임금 올려줄 돈은 있으면서 조합원에겐 임금 1% 인상, 일시금 200만원 제시가 정말 최선이냐”며 “회사가 경영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재원 타령을 하는데, 매년 임원들 임금은 얼마를 받아갔는지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해 보자”고 발언했다. ��사측 위원들은 “임원 임금은 공시자료에 전체 총액이 다 나와 있으며, 임원은 상황에 따라 성과금을 반납하기도 한다”며 “분명한 것은 직원들 임금 인상률 보다 임원 인상률이 더 낮았다는 점”이라고 감정적으로 응수해 분위기가 싸늘하게 냉각되기도 했다. 한 때 격앙된 분위기는 한 차례 정회 후, ‘단체교섭은 임원 아닌 조합원의 임금 및 처우를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양측 모두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자’는 의견을 모은 뒤 다시 속개됐다. �


노, “빈 손으로 조합원 만날 수 없어, 오늘 안에 �더 제시하라”


사, “전략적 검토 위해 실무 통합하고, 오후에 �다시 논의하자”�


이어진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에 대한 줄다리기는 계속됐다. 노동조합은 더 이상 결과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했고, 회사는 해년 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. �노측 대표위원은 “만약 실무회의 무용론이 나온다면 여기 사측 위원들도 새로운 CEO에게 할말이 없어질 것”이라며 “노동조합도 현재 회사 제시안 가지고는 절대 조합원을 만날 면목이 없으므로 우리는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회사는 고심 끝에 임금/복지, 제도/단협 두 개의 실무를 통합한 뒤 이날 오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,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조합도 이를 수락했다.  �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실무회의는 임금/복지만 진행되었어야 하나 급박한 통합 회의 결정에 노사는 일단 회의를 중단하고 제도/단협 실무 사측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. 회의는 양측 위원이 모두 모이는 시간에 다시 속개된다. 








